
요약_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재난 언어차별주의와 언어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

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어소수자인 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유학생들은 

재난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고, 팬데믹에 수반되는 도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탐구하

였다. 언어·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학생과 졸업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 자

료를 수집하여, 주제 분석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재난 

커뮤니케이션이 한국어로만 이루어져, 유학생들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불평등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차별주의 때문

이다. 유학생들의 취약성은 일상적 차별과 고정관념을 통해 내재화된 억압으로 인해 더

욱 가중되었다. 한편, 유학생들은 재난 언어차별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트랜스랭귀징 형

태의 언어브로커링 전략을 채택하였다.

주요어_�재난 언어차별주의, 언어이데올로기, 트랜스랭귀징, 코로나-19,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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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이 유학생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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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처음 발병이 확인된 이후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지구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하였다. 이에 대응해 국경 이동 제한, 봉쇄령,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긴급 행정 명령과 방역 조치 등이 연이어 취해진 결과 내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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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국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

을 초래하고 있다.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전 세계 대학이 폐쇄되기 시작하였으

며, 이로 인해 개학을 준비하며 출국 혹은 입국을 앞두고 있던 수많은 유학생의 

발이 묶이고, 대학 당국도 큰 혼란에 빠졌다. 

코로나-19는 동시대가 겪은 전례 없는 세계적 보건 시스템의 위기이자 사회

적 재난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노약자나 저소득 가

정과 같이 전통적인 사회 취약 계층이 훨씬 더 위기에 약하다는 사실이 그동안 

이루어진 재난연구에서 실증된 바 있다(WHO 2020). 코로나-19의 긴급 재난 상

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과 구호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

정과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유학생을 비롯하여 난민 등 

외국인 대부분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었다.1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한 방역 정보와 긴급 행정 명령, 대학 폐쇄 등과 관련한 정보 대부분이 한국어로 

전달되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심각한 

불안 상태에 빠지거나,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재난은 그간 타자에 대한 포용 가치를 지향하는 발전적 정책 기조

와 대중 의식을 양극화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비롯해 세계의 많

은 지역은 상당한 수준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 전쟁, 테

러 등의 위기와 긴급사태 발생 시, 국가의 정책과 대응은 자국민 보호와 ‘국민’ 안

전 위주의 배타적인 형태로 돌아서기 마련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

산하면서 각 국가와 정부가 취한 이민정책과 출입국 조치들은 자국 경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여 자민족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국경을 봉쇄해 외

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기도 했다(권채리 2020; 

이재유 2020).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제한적 반응들은 문화언어 소수집단과 개인을 더욱 

1	 이주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국적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이주민에게 긴급생활비 지원(서울시), 결혼이

주민, 영주권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안산시)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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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롭게 만들고 있다(Jang and Choi 2020; Piller et al. 2020). 기존 연구에 의

하면,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타적으로 되고,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직면한 위

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 계층, 종교 및 언어 등의 전통적인 사회적 경계를 

넘어 연대하고 결집한다(Casagrande et al. 2015). 이런 이타심과 경계를 뛰어넘

는 결집과 연대는 코로나-19 발병 초기 쏟아진 각계각층의 사회적 지원과 연대 

등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문화언어적 ‘타자’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은 

거시적인 수준보다는 미시적인 일상 속에서 미묘한 양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2 

따라서, 언어소수자로서 겪는 미세한 차별(micro-aggression)은 가시화되거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지만, 이를 겪는 당사자들은 정체성 혼란과 자존감 저

하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직면

하게 된다. 

이 연구의 대상인 유학생은 사회문화 언어적 ‘타자’로서 사회구조적 수준에

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소수화되고, 주변화되어 특정한 고정관념과 인종차

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Kim 2020; Lee 2020). 유학생의 차별과 인종차별주

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유학생들이 거주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타자화’된다

는 점과 지역 커뮤니티의 미온적 수용에 대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Heliot et 

al. 2019; Ladegaard 2017; Yao 2018). 유학생에 대한 문화언어적 ‘타자화’에 관

한 연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이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대립적 양가성을 보

인다는 것이다(Kim 2020; Mittelmeier et al. 2020).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대중들은 이들에 대해 양극화된 감정과 인식을 보인다. 

대학 내의 다양성 증가와 대학재정 및 경제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가 하면 반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대학 수학능력 결핍에 대한 고정관념, 내

국인 학생과의 제한적 사회관계 등의 불편한 문제와 긴장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Kim 2020). 이런 일상 차별로 인해 이들 집단은 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특유의 재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된다(Uekusa 2019; WHO 

2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 피로감이 커지면서 신천지, 이태원발 집단 감염과 연관된 성소수자 등 내국인

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분열도 있었으나, 이는 문화언어 소수자가 겪는 구조적이고 미시적 차별과는 결

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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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내 문화언어적 ‘타자’로서 유학생들이 코로나-19 팬

데믹 재난 동안 겪은 경험과 일반 사회적 행위 양상을 재난 언어차별주의와 언어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표면적 경험의 양상은 달

라도, 그 근저의 동기는 ‘차이’와 ‘다름’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차별이다. 따

라서 개개인의 경험을 광범하게 비교하거나 대조하기보다, 이 연구의 이론적 틀

과 개념인 재난 언어차별주의, 언어이데올로기와 상징적 폭력을 둘러싼 근저 쟁

점을 다루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다름’으로 인한 

차별과 힘의 작용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해 설정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1:� COVID-19 재난 특수 상황이 문화언어적 소외 집단으로 분류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2:� 외국인 유학생들은 COVID-19 재난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며 대응

하고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1) 언어차별주의와 언어이데올로기

언어차별주의(linguicism)는 언어 차이를 기반으로 언어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이다. Phillipson(1992: 47)은 언어차별주의를 “언어(모어)를 기반으

로 정의된 집단 간의 권력과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할을 합법화

하고, 실천하여 그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이데올로기, 구조 및 일상

적 관행”으로 정의한다.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같이 있을 때, 어떤 언

어를 모어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 내 집단을 구분 짓고, 그 차이를 기반

으로 각 언어 간의 가치와 위계가 설정된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언어는 공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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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어로 그 사회에서 특권화된 지배 언어가 된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가치가 

부여되어 문화자본화된(Bourdieu 1991) 언어는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구성물로

서 단순한 의사소통 이상의 기능을 한다. 그렇게 차별화된 집단 간의 권력과 자

원의 불평등한 관계는 제도적으로 합법화되고,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실체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불평등한 관계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개인의 언어가 그 사

회에서 특권화된 언어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및 정체성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Bourdieu 1991; Van Dijk 1993). 

언어차별주의는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언어

이데올로기 형태로 작동한다(Phillipson 1992; Uekusa 2019). 일반적으로 한 사

회 혹은 집단이 언어, 언어사용 및 화자에 대해 갖는 특정한 신념, 가치, 태도로

서(Irvine and Gal 1999) 언어이데올로기는 각종 사회적 장(field)에서 사회권력 

재생산에 기여하며, 그런 이데올로기 과정을 통해 정당화된 권력은 지배 언어 사

용자 집단과 그들의 지배 문화에 집중된다(Fairclough 2001; May 2005). 예컨

대, 교육, 상업, 경제 등 주요 사회영역에는 그 사회가 승인한 특권화된 표준형

의 공식 언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된다. 취업과 경제 활동에서 상업화된 표준 언어

능력이 요구되고(Heller 2010), 정부와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주로 지배언어로만 

사용가능하다(Tierney 2006). 정치적 참여 또한 언어소수자들에게는 제한되며

(Schmidt 2002), 억양(accent)에 근거한 차별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관계

를 지지하고 영속화시킨다(Lippi-Green 1997). 요컨대, 한 개인의 교육적, 정치 

및 경제적 성공은 사회적으로 적법화되고 가치화된 자원, 기회 및 담론 접근성의 

문제로 귀결된다(Van Dijk 1993).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이, 언어차별주의는 흔히 제도화되며(Skutnabb-

Kangas and Phillipson 1995) 다른 차별 형태와 상호 교차하여 억압 체계를 더 

복잡하게 악화시킨다(Crenshaw 1991). 언어차별주의는 특히 인종차별주의와 

섞여 복잡다단한 차별 양상을 나타낸다(Kroskrity 2015; Phillipson 1992). 근래

들어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성 담론이 포용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공

공연하고,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는 점차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

고 하여 인종차별주의가 근절된 것이 아니다. ‘인종’이라는 용어는 ‘문화’ 혹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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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대체되는 신인종차별주의(New racism)로 미묘하게 위장되어 지속되며

(Schmidt 2002), 인종(race)이 ‘문화인종성’(ethnicity)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인

종’과 ‘인종차별주의’를 은폐하게 된다(Urciuoli 2020). 인종을 명시적으로 다루

는 것을 꺼리고 회피한 결과, 일상에서 은근한 형태로 지속되는 인종차별주의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적 개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된다(Alim et al. 2020). 그런 회피가 오히려 인종차별주의를 은폐하고 비가시화

함으로써 불평등한 상황을 유지, 존속하는 데 공모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Kroskrity(2015; 2020)는 차별과 종속의 수단으로서 언어 자원을 사용하는 인

종차별주의, 각종 인종주의화(racialization) 행위를 언어인종차별주의(linguistic 

racism)로 본다. 이런 언어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는, 명시적인 형태의 차별뿐 아

니라 일상화되고 상식화되어 사람들의 인식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이데올로기

의 헤게모니적 속성에 주목한다. 즉, 다수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복합적으로 

모인 언어이데올로기 집합(language ideology assemblage) 내에서, 어떻게 이

데올로기들이 상호작용하여 일부 언어사용자들로 하여금 암묵적인 차별 대상의 

존재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언어차별주의의 이런 이데올로기적 작용은 흔히 상징적 폭력(symbolic vio-

lence) 형태로 나타난다. 상징적 폭력은 상이한 계층 집단 간에 무의식적인 합의

에 의해, 더 큰 권력을 쥔 지배집단의 규범(norm)을 종속 집단의 규범으로 강요

하는 연성 권력(soft power) 형식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헤게모니적 권력에 의

한 의도된 행위라기보다는, 그 사회계층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규범과 규준으

로 당연시하는 현 상황의 무의식적 강화이다(Bourdieu 1991). 상징적 폭력의 특

징은 가해자가 꼭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가 그런 이데올로기에 합

의하고 이를 내재화하여 이데올로기 재생산과 불평등 관계 영속화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Bourdieu and Wacquant 1992; Eagleton 1991; Gramsci 1971). 

부드럽고 은근한 지배 형태는 폭력으로 인지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저항을 생각

할 수 없으며(Foucault 1980; Scott 1990), 오히려 피지배자가 지배에 공모하고 

동조하는 형태로 작동된다. 따라서 상징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의한 가시적 지

배보다 훨씬 강력한 지배 효과를 달성한다(Bourdieu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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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언어차별주의와 문화언어소수자

Uekusa(2019)는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나 질병 재난 상황에서 언어소수

자들이 겪는 차별 경험과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차별주의, 언어이데올로기

와 상징적 폭력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재난 언어차별주의’(disaster linguicism)

으로 재개념화 한다. 재난 언어차별주의는 평시 전통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차별의 대상인 언어소수자들이 재난 혹은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안전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서 더욱 노골화된 차별과 취약성을 겪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

다.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이들은 주류 집단들보다 재난에 훨씬 더 취

약하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e.g., Crowley 2021; Klinen-

berg 2002; Donner and Rodriguez 2008). 가령,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한 커뮤

니케이션과 재난 정보는 모든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요소이다. 특히 커뮤니케이

션의 적시성과 정보의 정확성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 생사의 문제와 직결된다. 적

시에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널리 유포하는 것이 관건인 비상사태 커뮤니케

이션은, 가장 실용적인 접근 방식의 선택을 의미한다. 즉, 최단 시간 내에 그 사회

의 커뮤니케이션 지배언어(dominant language)를 사용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

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Hanson-Easey et 

al. 2018). 따라서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언어차이, 문화적 차이, 필요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결국, 유학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가

진 이주자와 난민 등 문화언어소수자들은 부분적으로는 언어장벽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더 재난에 취약하게 된다(Donner and 

Rodriguez 2008; Marlowe and Bogen 2015).

실제, 코로나-19가 초기 일부 지역에 한정된 유행병에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으로 확산하면서, 이 질병이 나이, 성, 젠더, 인종, 민족, 계층 등 기타 사회적 범

주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노약자와 저소득 가정, 기

저질환자, 문화언어적 소수집단 등 전통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훨씬 더 코로

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WHO 2020). 코로나-19가 급속히 확

산하자, 중앙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경보와 문자 세례가 연일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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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유통되었다. 사람들은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을 추적하고 해당 장소를 피해

서 부분적으로는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언어소수자들은 

그런 중대한 재난 정보와 주의 경보에 대해서 정보의 부족을 경험한다(Uekusa 

2019). 재난의 와중에 일부 언어소수자들은 중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자신을 보

호하기에 충분한 언어능력과 재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재난 언어차별주의(Uekusa 2019)가 특정한 양상으로 전개된 변

곡점이기도 하다. 초기 코로나-19 재난 주의 경보와 소식은 모두 한국어로만 제

공되었다. 언어소수자들의 경우 한국어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면, 코

로나-19에 관한 최신 정보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과 가족은 심

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 사회의 언어소수자에 해당하는 외

국인 유학생은 공식어인 한국어의 원어민이 아니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다. Jang과 Choi(2020)에 의하면, 한국 정부

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식 사이트를 영문과 중국어 버전으로 제공한 것은 3월말

이 되어서다.3 일부 다언어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언어에 따라 제

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영문버전에는 일일 브리핑, 전

염 상황, 가짜 뉴스 정정 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반면, 중국어 버전에는 코로

나-19와 예방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긴급 상황이 아닐 때도 겪는 이런 소통의 어려움은 

재난 상황에서 흔히 더욱 악화된다. 코로나-19는 유례없이 전 세계 공중보건 위

기를 가져온 팬데믹이다. 말 그대로 예측불허의 재난이다. 하지만 어떤 재난 상

황이나 사회적 비상사태에서 외국인과 같은 사회취약층이 일반인들보다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힘겨울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다. 사회에서 특

권화되고 차별적 가치를 지니는 사회적, 문화적, 언어 자본이 부족한 이들이 일

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긴급상황에 처할 경우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2017년에 다국어 재난안전정보 서비스인 ‘Emer-

gency Ready App’을 개발하여 ‘COVID-19’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영어와 중국어 버전으로 제공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재난 경보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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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이 유학생들의 경험과 취약성에 미치는 영

향을 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문화언어적 소수자로서 

외국인 유학생의 재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질적 데이터와 일부 

경험적 사례를 활용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세 명의 연구자들의 개인 및 전문 연결

망, 공동체 등을 통해서 편의적인 눈덩이(snowball) 샘플링 방식으로 모집되었

다. 선정 기준은 코로나-19 발병이 공식 확인된 2019년 12월 말부터 2021년 3월 

현재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유학 경험이 있는 졸업생으로 하며, 한국어 

수준에 따른 언어 차별 양상을 보기 위해 대체로 한국어로 면담이 가능한 유학생

을 기준으로 했다.4 

데이터는 2021년 2월과 3월 사이에 외국인 유학생 10명과의 일대일 면대면과 

Zoom 화상회의를 통한 심층 면접으로 수집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출신국별로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이 각 2명,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프리카공화

국 출신이 각 1명으로 구성되어 문화 언어적 배경이 다양하다. 연령은 20대와 30

대로 학부생 6명, 대학원 박사과정생 3명과 졸업생이 1명이다. 성별로는 여자 7

명과 남자 3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의 범위는 TOPIK 3급의 일상

생활 언어 수준에서부터 6급 이상의 능숙한 수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로 겪은 경험에 관한 

여러 목격담과 경험담이 학생들 자체 민족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경험 탐색을 위해 경험 당사자와의 직접적 면담을 시도했으나, 

일부는 드러나기를 꺼려서 면담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연구참여자의 기본 인구

4	 재난 시기 언어능력에 따른 차별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아래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한국어 능력이 비교적 높은 유학생도 재난문자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아울러 해당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 커뮤니티나 유학생 모임 등이 재난 시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인터뷰이 주변

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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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보는 다음 표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인구통계 정보

No 성명 나이 성별 국적 한국어능력 학위과정 전공

1 에르덴 35 여 몽골 6급 대학원 졸 법학

2 을지 21 여 몽골 5급 학부 3 국제관계

3 후이 20 여 베트남 5급 학부 3 관광경영

4 호아 20 여 베트남 5급 학부 3 관광경영

5 무스타파 20 남 우즈베키스탄 3급 학부 2 기계공학

6 보라 29 여 캄보디아 - 학부 1 심리학

7 지우 25 남 캄보디아 5급 학부 3 관광경영

8 연지 30 여 중국 6급 대학원 박사 국문학

9 소소 33 여 중국 6급 대학원 박사 국어학

10 말리 31 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5급 대학원 박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모두 오디오 녹음하였으며, 통역자의 

도움 없이 한국어로 약 60분 내외로 이뤄졌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터뷰 방식

은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Strauss and Corbin 1998)을 부분적으

로 차용하여 개방형과 반구조화된 양식이 혼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최초 데이터

는 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는 경험 양상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동안 연구자는 그 흐름을 방해하

지 않고 따라가면서 추가 질문과 탐침 질문으로 경험의 구체성을 기술하도록 유

도하고(Spradley 1979),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좀 더 상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개

방형 방법을 이용했다. 데이터 수집 직후 초기 분석 및 반복적이고 성찰적인 검

토를 통해서 드러나는(emerging) 주제별로 분석내용을 범주화했다. 이를 기반

으로 계속 이어진 데이터 수집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제에 보다 초점을 맞춘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으로 데이터의 이론적 포화(Strauss and Corbin 1998)로 

판단되는 수준까지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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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최종 수집된 인터뷰 데이터와 현장 노트 등은 전사 과정을 통해 텍스트화되어 

분석작업을 위한 전체 코퍼스(corpus)로 구성되었다. 데이터 분석에는 심층면

담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세트에 대한 주제 분석과 비판적 담론분석(Fairclough 

2003)을 병행하여 적용하었다. 초기 오픈코딩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데이터 읽

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별 코딩 도식을 개발하고, 각 코드 내 수합된 내용을 

반복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상위의 포괄적 주제로 분류했다(Strauss and 

Corbin 1998). 축코딩(aixal coding) 단계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개념을 기반

으로 오픈코딩에서 드러난 주제들을 ‘언어차별주의’, ‘상징적 폭력’, ‘내재된 억

압’, ‘언어이데올로기’, ‘행위주체성’ 등 5개 주요 범주로 재구조화하였다(Strauss 

and Corbin 1998). 이 중 공통적인 논의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이들 주제

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 연구의 이론적 개념과 틀에 기반해 해석과 설명을 강조

하고자 한다. 

3) 연구 타당성 및 윤리성 제고

데이터 분석의 모든 단계에서 세 명의 공동 연구자 간의 반복적이고, 성찰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며,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결과에 대한 논의를 위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졌다. 또한 데이터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일부 연구참여자

와의 멤버 체킹이 이루어졌다. 이 제반 과정은 다수 전문 검토자의 관점을 통해 

데이터 삼각화(triangulation)의 일환으로 질적 연구내용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자 하였다(Creswell and Poth 2017; Salkind 2010).

연구의 전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 단

계의 연구윤리 준수 조치를 취했다. 첫째, 면담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참여 

의사, 녹음, 데이트 활용, 사례금 지급, 멤버 체킹 등의 사항을 연구참여자에게 안

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를 명백히 표한 경우에 한해 면담이 진행되

었다. 둘째, 이 논문에 제시된 발췌 자료 일체에서는 개별 대학 이름, 학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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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위치 등의 개인신원 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익명 처리되었

다. 다만,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수학능력에 대한 기존의 대중적 고정관념이

나 결핍 담론을 의도치 않게 재생산 혹은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 자신

의 목소리와 언어로 내러티브에서 나타난 철자법, 문장구조 등의 오류 일부는 수

정되었다. 이때 수정은 본래 의미를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

로 이루어졌다.

4. 연구결과

1) 단일언어 이데올로기: 코로나-19 팬데믹 정보 접근의 취약성

코로나-19 재난은 초국적 이주를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과 학

업에 지대한 도전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코로

나-19의 긴급한 재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정보 접근성에서 소외

되고, 제도화된 차별과 고정관념, 사회적 자본 부족 등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취약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직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재난 정보 접근성이다. 한국 정부는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대중 재

난 메시지 등의 다양한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최신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정보가 여전히 한국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이며 이

는 한국인과 다른 언어소수자들 간 정보와 안내 격차를 초래한다. 이런 언어차별

주의는 한국사회에서 문화언어적으로 소수화된 외국인 유학생들을 취약한 상황

에 처하게 한다. 언어차별주의는 재난 시에 중대한 정보, 특히 주의 경보 메시지, 

대피 및 구호 정보 등에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접근할 수 없게 하며, 이는 차별대

상자의 생명과 안전에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자신이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과 불안이 명백했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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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누구에게” 가서 필요한 정보를 구할지 알지 못한다. 재난 시, 기본 생필품을 

지원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하는지”, 긴급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임시 거처에 대한 정보 등등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유학생들은 더욱 무력감과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보 공백으로 인해 불안

감과 고립감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보를 얻기가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웠어요. 어디서, 어떻게 터지고 있고, 어떻

게 되어야 됐는지, 내가 걸리면 어디로 가야 되고,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어떤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죠. (에르덴)

많이 무서웠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부모도 많이 무서웠고. 그래, 

막 전화와서 난리 났어요. 제가 ‘어디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보험도 없고, 부모도 옆에도 없고 이렇게 해서. 혹시나 나만 걸리면 

다른 친구 접촉해서 또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호아)

재난 상황에서 한국인 원어민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지만, 외국인 유학

생들의 경우, 제한된 언어능력과 사회적 자본, 이주 신분이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 재난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신입생 혹은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는 그 심각

성이 더 할 수 있다.

(한국어로 된 재난 문자 내용은) 50% 정도 이해했어요. … 우린 외국인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 고급 단

어나, 그런 거 받아보면 어려워요. (보라)

어학당을 다니는 애들은 그걸 모르죠. “뭐고?” (휴대폰을 펼쳐 메시지를 보는 

행동) 보고 덮어버리고 … 한국어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가 나죠. 삐-하고 그때는 경각심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말은 무슨 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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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르겠고. 하여튼 코로나 관련 문자가 왔을 거라는 이런 추측은 하지만 잘 모

르잖아요. (에르덴)

코로나-19 재난 문자와 정보에는 각종 전문 용어가 쓰였으며 이 중에는 코로

나-19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신어(新語)가 쓰이기도 했다. 이수진 외(2020)에 의

하면, 2019년 12월 이후 새롭게 출현한 코로나-19 관련 신어는 302개에 이르는

데, 그 의미 범주도 ‘삶’과 ‘사회생활’, ‘식생활’을 비롯하여 ‘정치와 행정’, ‘보건·

의학’,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어법에 따른 유형을 살펴

보면 단어보다 구(句) 단위가 4배 이상 많으며, 차용어와 혼성어, 파생어와 합성

어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조사되었다. 일례로 ‘마스크’가 포함된 것으로 ‘마스크

5부제’, ‘마스크의무제’, ‘공적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금스크’, ‘호모마스쿠

스’와 같은 신어들이 사용되었다. 한국인의 경우 다소 생소한 어휘들이지만 맥락

을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언어

소수자들의 경우 맥락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어휘가 포함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로 된 재난 문자를 보면) 솔직히 내용에 따라 다르죠. 어떤 거는 약간, 예

를 들면, ‘확진자’ 그런 거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확진자’란 이런 단어들은 다 

새로운 단어라서 저는 이해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점점 이런 상황 반복되

면서, 그거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뉴스나 그런 거 알아듣기가 좀 힘

들고, 어려운 단어 많아서 약간 정보들을 얻기도 힘들어요. (지우)

(재난 문자에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

았고, 저도 이제 코로나 관련한 전문적인 단어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모르니까 

검색하고 알게 되고 … 자가격리 뭐 확진자 뭐 … 이 단어를 이제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서 다 미리 제가 알게 되고 아 확진자가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알게 되었

어요. (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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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정부에서 내린 그런 공지사항 같은 거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주셨는

데, 그거는 약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 했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소소)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는 물론, ‘자가격리’, ‘확진자’와 같은 단어를 처음 

접했으며, 공지문의 경우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긴급 재난 의사소통 메시지의 통사적 형태는 한두 문장으로 필요한 정보가 응

축된 간결한 텔레그래픽(전보) 형태를 특징으로 했다. 사용된 어휘는 한국어의 

특성 상 다수의 한자어를 이용해 명사화(nominalization)되어 세부 맥락이 생략

되거나 응축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Fairclough 2003).5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런 언어 장벽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들은 재난 경

고, 대피 정보, 재난 대비 등이 다언어 양식과 쉬운 언어로 제공되는 게 중요함

을 시사한다. 모든 유학생이 2~4개의 다언어 화자임에도 ‘다언어서비스’로 코로

나-19 재난 메시지, 정보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중국 유학생인 연지가 한

국입국 시 공항에서 간단한 다언어 안내서를 받은 것과 소소가 경기도 지역 재난

문자 메시지가 기계번역 투로 전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중에는 다언어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근데 공항에서도 제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줄 서고 자가격

리 주소를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았었어요. … 근데 

그 공항 직원분들이 한국어만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줄 엄청 

많이 섰어요. 시간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 앞에 사람 다 끝나는 거 두 시간 동안 

5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 문자 메시지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00도청] 휴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실내장소

는 감염이 상당히 높으므로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5.09)

	 [보건복지부] 4월말부터 5월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

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니 1339나 보건소로 상담바랍니다.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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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었어요. 그 언어 문제 때문에, 살짝 그런 거 좀 있었어요. (연지)

한국어랑 영어 있는 거 문자로는 한 번 정도 받은 적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공

지문 같은 거 한 몇 번 정도 받았었던 거 같은데 문자로 왔을 때 ○○시청인가? 

○○도청인가 문자 왔는데요, 근데 영어는 잘 하지 못하지만 또 그때 보내주신 

용어 문자는 그거도 영어인가? 싶었어요. 약간 조금 번역기에 넣어서 돌리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금

지보다는 특별검역절차를 포함한 특별입국절차로 통제하는 대안적인 방식을 취

하였다(이재유 2020; 권채리 2020).6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 

등에 대한 다국어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공항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언어 지원 상황에 대해 연구 참여자 말리는 “로마법이니까”라

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영어로 전해주면 편하죠, 우리야. 근데 거의 다 … 로마법이니까 한국어로 쓰는 

거죠. 참 아쉽지만 그렇죠. (말리)

2) 내재화된 억압: 캠퍼스 밖의 일상적 차별과 고정관념

유학생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은 문화 충격과 재난 트라우마의 혼합으로 가중

된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서 유학생

들은 내국인 혹은 원어민 화자들이 당연히 여기는 언어적, 사회적 자본에 제한된 

접근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학생은 재난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

황에 놓이게 되면 한국인에 비해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 단

6	 특별입국절차는 2020년 2월 4일 0시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9일 이후에는 모든 국가로 대상국가를 확대하였다(빅카인즈 ‘특별입국절차’ 기사 검색 결

과 참조,  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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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어적 헤게모니에 더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 정주국의 해당기관과 협상하

는 과정에서 겪는 권력 불평등은 인종, 국적 혹은 젠더 등 다른 사회적 요인에 귀

인되어 훨씬 더 복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중 을지는 코로

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위해 병원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

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첫 방문에서 검사를 거부당했다. 한국 코로나-19 발병 

진앙지로 여겨진 대구 인근 대학의 재학생인 그는 잠시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를 

방문했을 때 고열로 감염이 우려되자,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된 보건소 선별진료

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고열로 신체적으로 약화된 상

태에다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진료소까지 40여분 거리를 두 차례 걸어서 오가며 불

안과 공포로 힘들었다고 한다.

대구에 코로나가 많이 터졌잖아요. 서울에 있다가 잠시 대구에 왔다가 다시 서

울로 갔는데, 열이 좀 났어요. … 검사 받으려고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 보여줬

어요. 저 열이 37.5도였는데, 저 검사 안 하고 돌려보냈어요. 외국인 뭐, 그게 뭐 

그랬대요. 외국인 등록증도 있고 줬는데. 그냥 처방약 써줄 테니까 이거 먹어라 

… 제가 대상이 안 된다고, 외국인. “외국인 이거 하겠냐?” “13만원 줘야 된다.” 

“아니면 그냥 처방약 써준다” 해서. 근데 “열이 났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해서, 그 

1339 그 번호에서 “보건소로 전화해서 남겨놓겠다, 다시 가봐라.”해서 그래서 

무료로 해줬어요. 열나면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된다. 저도 그 뉴스 기사 봤거든

요. 근데 갔는데, “13만원 줘야 된다” 그랬어요. 열 나서 되게 아픈데 두 번이나 

가가지고 힘들었어요. 꼭 걸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열도 나서 막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

됐어요. (을지)

언어차별주의의 일상적 경험은 언어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소외이다. 재난 언

어차별주의는 비단 언어소수자의 불편함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다. 차별은 원어

민과 비원어민 간 근저의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되며, 언어소수자로서 이들은 

차별을 가하는 가시적 상대가 없는, 제도화되고 일상화된 비가시적 언어차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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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대결하게 된다. 일상에서 그런 상징적 폭력에 상시 노출되면 언어적 억압의 

내재화를 피하기 어렵다. 만성적으로 언어 배제감은 이들의 고립과 일상적 억압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7

재난 시기에는 공동체 통합과 연대, 그리고 이타심 등이 증대되며 언어장벽

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장벽이 한시적으로 제거되는 ‘허니문’ 상태가 된다

(Briggs 2005). 그럼에도 확장된 지원시스템과 이타심이 언어적으로 소외된 이

주민 개인과 집단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특이점은 그러한 

확장된 지원시스템과 이타심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증으로 인해 무색해

진 것이다. 캠퍼스가 폐쇄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인

종차별주의적 행위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캠퍼스 밖의 지역 커뮤니티, 대중

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두드러진다.

알바가는데 버스 타다가 어떤 한국 아줌마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근데 약간 계속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내 계속 우리 쳐다보고 약간 눈빛을 보면 약간 좀 우

리가 무서운 거 같아요. 뭐가 좀 혹시나 외국인이라서 … 그 아줌마가 혹시나 코

로나 이런 게 걸리거나 그런 생각을 들었나 봐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약간 우린 

병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인 거 같아요. (지우)

근데 식당 아줌마가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엄청 

흥분되는 거에요.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먹으면 안된다고 빨리 나

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주민의 차별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관련 정책·제도적 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었음

(29.8%)”,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안내·상담을 받을 수 없었음(22.8%)”이 각각 2위

와 3위를 차지하였다. 이 밖에도 차별 경험을 묻는 주관식 질문의 응답 속에도 “정부긴급 문자가 한국

어로만 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난 상황을 알리고 상담과 지원을 제

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방역대책

과 지원대책에서 이주민이 쉽게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의 정도가 가중되었

을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로 인해 이주민이 특별히 취약한 계층이 되고 있음이 드러난 결

과”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 www.humanrights.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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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고 그래서 저 차별했어요. 그때 엄청 화나고 그 아줌마 근데 저도 너무 당황

해서 “그러면 여기서 먹을게요. 어차피 학교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

해줬으니까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안된다. 만약에 일이 터지면 안된다.”고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연지)

온라인으로 수업 잘 안들려서 … 다른 새로운 핸드폰을 샀어요. 근데 그 핸드폰 

가게 직원이 자꾸 눈치가 있어요. “돈 없나 봐” 얼굴도 안 좋아해서 … 근데 제가 

“이거 얼마에요?” 말 안 끝나서 “십만 원” … 얼굴도 안 봐요. “그것 비싸. 보지

마. 이거 비싸. 싼 건 이쪽으로 …” (보라)

(아르바이트할 때) 어떤 손님은 좋은데, (어떤 손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식

당은 왜 외국인을 쓰느냐”고 했어요. 좀 말투, 말투 듣고 나서. 제 발음도 이상하

잖아요. … 제 한국말 능력, 자신감 없는 것 같아서. 못 알아 들은 때는 그런 느

낌 받았어요. 제가요 만약에 지금 말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 들으면, 그 사람이 

말했는데, 제가 못 알아 들으면 좀 그런 것 많았어요. (후이)

유학생의 언어장벽만이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원

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카트리나 허리케인 재난 상황에서 다른 민

족 커뮤니티보다 유독 라틴 커뮤니티의 피해가 심했으며, 많은 미등록 라틴인들

이 재난 상황에 대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rowley 2021). 체포와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남의 눈에 드러나는 것과 지원을 받는 그 자체에 대한 주저

와 망설임, 낮은 위기의식, 그리고 대피할 곳이 딱히 없다는 점 등이 대피하지 않

은 이유로 드러났다. 재난 상황에서 소수인종집단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

런 차별적인 반응은 단순히 언어장벽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체포 및 강제 추방

에 대한 두려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거리낌, 지원받는 것에 대한 주

저, 그리고 낮은 위험 인식 등 기존의 만성적인 구조적 불평등이 상황을 더욱 악

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르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격리를 겪은 동생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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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들려준다. 자가격리 동안 해당 자치단체에서 한 차례 물품 지원이 이뤄진 

후 담당자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로 알려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에르덴의 동생과 가족들은 더는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가 매번 음식

과 생필품을 챙겨서 동생의 집 앞에 두는 방식으로 동생의 격리를 돌보았다고 한

다. 정부기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어차피 말을 못하니까”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으니까. 그 어플리케

이션을 깐다 … 위치 추적인가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움직이냐”

고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다.” 집에 있으니까 어

차피 안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전화기를 두고 네가 분

명히 나갔을 건데 왜 안 움직이냐?’ 안 움직이는 것까지도 의심을 하는 거잖아

요. 안 움직인다고 하고, 그러고 또 3~4일있다가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또 필요

한 거 있으면 전화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걔는 원하는 게 있어도 말 못 하

니까 그냥 집에 있었죠. (에르덴)

초기 분석 단계에서 연구자는 이때 “말”을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필요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후 멤버 

체킹 과정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받아야 할 지원을 마치 뺏는다는 

눈총을 받을까” 주저하여 결국 지원요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외국인인 자신들이 마치 한국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부당하게 취한다는 

외국인에 대한 일상적인 비난과 고정관념이 이들에게 내면화되어 주저와 망설

임, 그리고 결국은 포기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재난 시기 공공연한 이타심

이 고양된 상황에서도, 소수화되고 주변화된 ‘타자’는 스스로 지원요청을 포기하

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조차 “말을 못하고” 침묵 당하는 

상징적 폭력(Bourdieu 1991)의 일상성을 엿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들의 한

국에서 일상은 크고 작은 차별과 고정관념 경험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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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때, 마땅히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외면당한 이들의 일상 경험칙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조차 생존을 위해 필요한 외부 도움을 요청하

는 데 방해로 작용한다. 이는 궁극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들

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일상의 폭력이 내재

화된 결과로 보인다. 

친구가 없다면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 자가격리라는 거,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

요. (연지)

친구는 저보다 더 먼저 왔으니까 일주일 먼저 격리했으니까, 저보다 일주일 먼

저 격리해제되는 거요. 그래서 친구가 사줬어요. (후이)

식당에 저희 때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가봤는데 약간 눈치를 봤대요. 

네 저도 이제 나가서 뭔가, 저는 괜찮은지 뭐라고 해야 하지? 저도 사실은 코로

나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전염되어있는지, 이미 전염됐는지 그런 거 다 확신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곳만 나가는데 새벽

에. 서류 제출해야 할 거 있는데요, 새벽에 서류를 교수님 우편함에 넣고 다시 

돌아왔어요. 사람 없을 때. (소소)

2주 동안은 방안에 그냥 방콕했어요. 음식도 지원해줬고 그리고 부족하면은 친

구한테 전화해서 사달라고 해서 문 앞까지 놔두고 가라고 했어요. 그 ○○시청

에서, 두 박스인가, 그렇게 라면하고 밥, 햇밥 같은 건 지원해줬어요. 한 번만 지

원해줬고, 그 다음에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부탁했어요. (호아)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학생들은 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친구의 도

움으로 자가격리 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상황을 견뎌낸다. 한편, 유학

생들의 경우, 비상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제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왜 늦게 왔냐. 제때 왔어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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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히려 힐책을 당하고, 실질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기관 혹은 대학의 관계기관에서 도움을 청할 때, 다소간 느끼게 되는 열등감과 

비굴감, 그리고 분노와 좌절 등으로 더는 도움을 청하지 않기도 했다. 상시적으

로 겪는 언어차별주의가 내재화되면서, 문화언어적 소수자로서 낮은 자존감과 

타협에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심지어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

도, 한국인 원어민처럼 당당하게 재난 구호 지원을 요청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지 

못한다. 이런 구호 지원은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그러하다. “너희

들은 우리한테서 뭔가를 얻으려 왔지?”라는 이방인인 이들을 향한 때리는 듯 아

픈 ‘시선’은 스스로 “그냥 참고 견뎌라. 늘 그래왔으니까.”라는 포기당하고 좌절

된 자조로 나타났다. 

3) �유학생의 행위주체성: 초국적 민족공동체, 언어브로커링를 통한 재난 

언어차별주의 대응

코로나-19 재난 정보의 접근과 가용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하자, 외국

인 유학생들은 민족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초국적 언어문화자원과 연결망을 활용

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행위성을 보인다.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재난 정보와 

지원, 연대와 위안 제공은 유학생 자체의 민족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주목을 끄는 부분은 유학생들이 한국사회 내에서는 문화언어 이데올로기

적으로 소수화된 집단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유력하고 탄

력적인 초국적 정체성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다양한 초국

적 언어문화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재난 언어차별주의에 

대처하는 전략적 행위성(agency)을 발휘하곤 했다. 초국적 행위성의 구체적 실

천은 언어와 언어를 넘나드는 트랜스랭귀징(translanguaging)(García and Wei 

2014) 형태의 언어브로커링(language brokering)이다(Tse 1995). 코로나-19 팬

데믹 동안, 한국어로만 재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언어브로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다. 외국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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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혹은 다언어적 개인 등이 그런 언어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8

우리가 학생회 입장에서 언어(한국어)를 아는 애들이 … 몽골, 자체 내 커뮤니

티에서 … (코로나가 발생하면) 기사가 나와요. 나오자마자 … 나는 그게 이해

가 되니까 빨리 번역을 해서 “야, 여기서 이렇게 터졌단다.” “언제 터졌대. 그래

서 만약에 거기 가거나 한 사람 있으면 조심하라.” 그 소식을 우리가 번역을 해

서 커뮤니티에 올리고 …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는 동선은 

매일매일 올라오고 그랬었거던요. 그러면, 그 동선을 다 캡처해서 “여기 이렇게 

다녔단다. 오늘은 몇 명이란다.” 이렇게 계속 정보를 우리 말을 (한국어를) 잘 못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에르덴)

이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모두는 기본적으로 다문화·다언어를 배경으

로 한다.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동안 개인적 수준에서 문화언어브

로커 경험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중앙아프리카 출신인 말리는 프랑스어와 영

어, 스와힐리어와 한국생활 10년 동안 토픽 5급 이상의 한국어 능숙도를 갖춘 다

언어 화자이다. 그는 한국어 재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외국인 유학

생”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정보를 해독해주는 언어브로커(Tse 1995) 역할을 하

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접촉지대(Pratt 1991)에서 세계적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서 영어의 패권은 분산(decentered)되며, 한국 내 유학생의 재난 소통

은 한국어로 집중되어 한국어가 실질적인 링구아 프랑카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

적인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Schiller 2005)이 형성된다.

(문자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요. 많아

8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에 대한 문자서비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유학

생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다. 방글라데시 이주자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어에 익숙하며, 국내 정

보에도 밝은 유학생이 자국어로 정보를 요약하여 문자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언어브로커 역할을 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김경학 2020: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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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중국 친구하고, 베트남 친구, 그 다음에 필리핀 친구도 자주 연락와요. … 애

들이 가끔씩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자주 연락와요. 이런, 이런 제가 

설명해줘요. 설명해주니까 애들이 이걸 듣고 이동하는 거예요. … 단어가 어렵

고. 예전엔 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검색하고 뜻을 알고 그 친구들한테, 한국말 

천천히, 천천히 설명하고, 아니면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그 친구한테 설명하고 

그랬어요. (말리)

○○○ 누나가 알려줬는데. ○○○ 누나가 우리 다 우즈벡 사람들에게 반장 되

는 거예요. 반장. (무스타파)

문자는 계속 와서, 와가지고. 그 SNS에서 그 뉴스,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그거 

그룹 있어요. 그 매일 매일, 그 코로나 확진자 얼마나 나왔는지, 어디어디에 나

왔는지 다 올려줬어요. 그 페이스북에서. (호아)

한편, 유학생 민족커뮤니티 활동에서, 동시대 급증한 초국적 이주로 다면적

이고 다층적인 형태로 복잡하게 진화되는 초다양성(superdiverity)(Blommaert 

2010; Vertovec 2009)의 일면과 이에 따른 사회적 힘과 정보 격차 문제가 포착

된다. 즉 한국 사회 내 거시적 사회 불평등은 문화언어적으로 소수화된 집단 혹

은 개인 간에도 프렉탈(fractal)(Irvine and Gal 1999) 구조로 층층이 반복되어 나

타난다. 이런 복잡다단한 초다양성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문화언어소수자 집단 

간 코로나-19 정보 및 지원 불평등과 격차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주목할 가치

가 있다(Briggs 2018). 실제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몽골, 베트남 등 한국 내에서 상

대적으로 안정된 유학생 공동체는 코로나-19 재난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자체 

사회자본과 자원을 활용한 연대와 지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당 국가 출신의 유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최

근 몇 년 사이 새롭게 한국으로 유입이 늘고 있는 캄보디아 유학생처럼 자체 커

뮤니티가 안정되게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재난 동안 더 취약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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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당에서 공부할 때 베트남 학생들 많아요. 도와주는 선생님 한 분 있어요. 근

데 베트남 사람이에요. 저는 없어요. 그 채팅방이 저는 없어요. 그 정보, 그런 거 

있으면 베트남 학생들 알아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라서) 몰라요. (보라)

(영사관에 마스크 요청)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 7장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 힘내자.”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 나눴어요. … ○○대 

학생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커뮤니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어학당이고, 학부 진

학한 몇 명만 있고 거기는 더 열악해요. 걔들한테도 몇 명한테 주고 우리가 그렇

게 해결했어요. (에르덴)

한국에서 유학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유학생 수가 우세한 중국, 몽골, 

베트남 등의 유학생 커뮤니티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사회적 자본 네트워

크 구축이 안정적이다. 예컨대,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재난 

발병 상황에서 기존에 구축된 자체 민족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정보 중재 및 정

서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다(Jang and Choi 2020). 즉, 이미 축적된 사

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동원해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위기 상황에 대처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아직 한국 사회에서 그들만의 사회적 자

본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언어소수 집단이나 유학생들은 위기상황

에서 불확실성과 불안감, 공포 등의 상황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상기의 발췌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 상황에서 이타심이 발휘되는 허니문 상태

(Briggs 2005)와 유사하게 유학생들 간의 초국적 통합과 연대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인간 사회에서 언어는 의미 생성과 소통의 핵심적 기호체계이면서 동시에 분

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언어차별주의는 사회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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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인 한 형태이며, 초국적 이주자들의 일상 삶에 늘 존재한다. 단지 코로

나-19와 같이 일상을 흔드는 불안한 상황에서 대중의 의식과 행동에 가시화될 

뿐이며, 차별을 당해온 언어소수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재난 언어차별주의 극복은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과 문화언어적 소수자들의 

일상적 언어차별의 경험에 대한 적절한 연구를 요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런 언어차별주의는 존재했고, 코로나 종식 이후의 일

상에서도 ‘타자’인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일상 언어차별주의 해결을 위해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다언어 정보 지원에 집중하는 피상적 처방이 아니

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겪은 언어차별주의에 대한 경험, 

혹은 새로운 일상에서 보편화된 언어차별주의의 사례를 규명하고 제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더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재난 이후 회복이 진전되면 ‘새로운 정상(new normal)’

이 일상에 뿌리내린다. 이미 포스트 코로나-19의 담론에서 출현하는 ‘뉴노멀’이 

재난 과정에서 일어난 학습에 대한 메타적 인식에 해당될 것이다. 재난 언어차별

주의에 대한 언어적, 문화적 소수자들의 경험은 그런 회복과 관련되며, ‘재난’ 언

어차별주의가 ‘일상’ 언어차별주의로 굳어지는 상징적 폭력의 일반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재난 언어차별주의 연구자들은 이들이 겪는 분투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재난 기간에 직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 이전의 이들의 경험에 대

한 연구와 조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겪는 언어차별주의는 재

난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비롯된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Uekusa(2019)는 

피해자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가자마자, 언어차별주의는 일상 사회현상으로 되돌

아온다고 한다. 많은 이들에게 이런 언어차별주의는 단지 ‘가시적인’ 언어장벽으

로 인해 재난 중 혹은 재난 후에 두드러질 뿐이다. 재난 중에는 다언어 재난 경보

와 구호 정보 서비스, 이중언어 혹은 다언어봉사자 제공 등 언어장벽을 해소하려

는 구조적 노력들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노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계해야 할 담론은 재난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대한 대항적인 반작용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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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다언어, 다문화를 ‘문제’ 혹은 ‘장벽’으로 프레임하는 것이다. 언어소수자들

의 코로나-19 및 위기 상황에서의 소외와 배제가 역으로, ‘문제로서 언어’(Ruiz 

1984)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유학생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지배

언어능력 부족과, 다문화와 다언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재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처럼 호도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언어문제 혹은 언어장벽 문제가 

부각되면, 흔히 일차원적인 처방은 유학생들과 이주민, 난민 등에게 힘을 실어주

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처방은 문화언어

소수자에게 만성적으로 내재화된 열등감과 언어억압감에 더해서, 제한된 한국

어 능력 극복에 대한 책임감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언

어는 ‘문제’ 혹은 ‘도전’(Shen 2020)으로서 인식되기보다는 지위와 무관하게 공

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의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 ‘권리’로서의 

언어는 공동생활 활동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파괴적 영향은 전례가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이었다. 하지만 인류 역사와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재난과 비상 상황

에서 사회적 소수 집단과 개인이 더욱 취약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

며 선제적 대처와 전략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부분이다.9 이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강조되어야 할 논점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의 긴급한 재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유학생들은 언어적으

로 정보 접근성에서 소외되었으며, 사회적 자본 부족과 차별로 인해 취약한 상황

을 경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핵심 재난 용어를 이해하

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재난용어 이해뿐 아니라, 중요한 정

보에 접근성을 갖는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성은 재난 상황

에서 원어민 혹은 그 사회의 지배적 언어화자들이 더 소유하기 쉬운 당연한 ‘자

9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는 “코로나19의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전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정보는 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식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0, COVID-19 AND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GUIDANCE, https://www.ohch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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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혹은 특권’으로 개념화된다. 언어소수자들이 의도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라

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언어차별주의로 인한 미시적 수준의 고충과 분투는 다문

화 사회의 재난 대응 정책과 법률 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질 가치가 있다.10

둘째, 유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유학생들은 내국

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타자화’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 유학생

이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상의 편견과 불평등이 누

적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

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회의 모세혈관 수준까지 일상화된 권

력과 억압(Foucault 1980), 미세한 수준에서 미묘하게 자행되는 차별이 유학생

으로 하여금 생사의 순간에도 기본적 인권을 요구하지 못하는 자기통제(self-

disciplined)(Foucault 1980) 상황으로 내재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유학생들에

게 민감하게 인지되는 언어적 부당함은 원어민 화자라면 일반적으로 부닥칠 필

요가 없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연함과 일상성이 이들 언어소수자들에게는 

명백한 차별의 양상으로 다가간다. 미시적 수준의 언어차별주의와 다른 억압의 

형태, 특히 인종차별과 상호교차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

식, 그리고 착취 혹은 이용당한다고 자주 느낀다(Collins 2000; Crenshaw 1991)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을 둘러싼 양극화는 한국 사회 이주민에 대

한 양가적 태도와 그 근저 이데올로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한 인식

은 대학 캠퍼스라는 물리적 환경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와 초국적 환경에서 유학

생들의 삶을 위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취해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셋째, 유학생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초국적 언어문화 자본과 사회 

10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

라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구분되며, 어

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휴

대전화의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의무화되었지만 이 법이 정하는 대상이 ‘국민’이기 때문에 긴급재난문

자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된 것이 없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이 재난에 취약한 집단으로 특히 긴급재난메시지의 정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언어적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러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박진찬 외 2013; 김윤희 외 2015; 구효정 외 

2018; 김경학 2020) 재난안전법의 ‘안전취약계층’에 ‘외국인’을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른바 ‘다문

화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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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동원하여 재난 언어차별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한국어로

만 재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주민 커뮤니티 혹은 소셜 미디어 등이 

언어브로커 역할을 하는 가운데 유학생들의 행위 주체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출신 국가별로 유학생 커뮤니티의 규모와 역할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해당 국가 출신의 유학생 비율이 낮고 한국 유학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국가

의 유학생들은 코로나-19 재난 동안 더더욱 취약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반면에 몽골과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은 국내에 안정된 커뮤니티가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유학생 공동체의 지지와 연대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발휘한 유학생 공동체의 성공적이고도 긍정적인 경험을 

지역 사회가 수렴하여 이주민을 위한 정보 중재와 정서적 지원에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

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연구 결과는 같은 사회에 있는 외국인이 재난 커

뮤니케이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학생들의 언어문화 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긴급한 의제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고 ‘뉴노멀’로의 섣부른 

이행 담론의 위험성이다.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새롭지 않은 것이라 

하여 경시되거나 간과될 수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골화된 차별의 이

데올로기와 행태가 마치 또 다른 ‘새롭지 않은’ 편견과 인종차별로 화석화되어 

‘뉴노멀’로 재생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교신: 김정숙(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조교수)(jungskkim@daegu.ac.kr)

Correspondence: Jung Sook Kim(Assistant Professor,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jungskkim@d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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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Vulnerabi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Hwa Sook Yi* · Jung Sook Kim** · Yong Seung Lee***

Abstract_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vulnerabi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Informed by the theoretical con-

cepts of disaster linguicism and language ideologies, the study explores how the 

pandemic affects those students, and how the students have access to the disaster 

information and respond to the challenges entailed by the pandemic. A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a total of 10 inter-

national students. The findings suggest that international students had limited 

access to the COVID-19 disaster information primarily due to multiple forms 

of linguicism embedded in the institutionalized inequalities of social structure. 

The students’vulnerabilities were more compounded by the internalized oppres-

sion stemmed from the ideological workings of the dominance. Both language 

brokering and translanguaging were employed as the coping strategies out of the 

students’agency to tackle the challenges posed by the pandemic. 

Keywords_�Disaster Linguicism, Language Ideology, Translanguaging, COVID 

-19, Internation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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